
 

Orchestra DITTO Orchestra 

 

2008년 조직된 디토 오케스트라는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축제 디토 페스티벌의 상주 오케스트라 

및 안양문화재단과 서초문화재단의 상주단체를 역임한 바 있으며, DMZ 평화콘서트, 크레디아 파

크 콘서트, 슬라슬라 페스티벌(라라랜드 인 콘서트) 등 국내 대형 클래식 공연의 주요 단체 및 

2022년부터는 강동문화재단(강동아트센터)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디토 오케스트라의 강점은 레퍼토리의 유연성과 젊은 에너지이다.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젊은 지

휘자 정민과 아드리엘 김이 수석지휘자를 역임 했으며, 악장과 단원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활동하

는 뛰어난 실력을 지닌 젊은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다. 김대진(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이병욱(인

천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최수열(부산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와드 스테어(로체스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혼나 테츠지(베트남 국립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등의 지휘자와 함께 했으

며,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임동혁, 김정원, 바이올리니스트 

고토 류, 신지아, 기타리스트 무라지 카오리 등 유수의 연주자들과 협연 한 바 있다. 

 

또한 매년 차이콥스키, 브람스,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등 정통 심포니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것 

뿐 만 아니라, 장한나 & 황병기 심포니 공연 및 유키 구라모토 내한 공연의 파트너, 롯데콘서트

홀 키즈 콘서트, 디즈니 인 콘서트, 클래식과 비주얼 퍼포먼스를 접목하여 호평을 받았던 디토 카

니발 및 ‘아마데우스 라이브’, ‘겨울왕국 필름 콘서트’, ‘디즈니 판타지아 콘서트’ 과 같은 필름콘서

트는 물론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와 ‘돈 카를로’ 등 모든 장르의 레퍼토리를 소화 하고 있다. 드

라마 <미스터 선샤인>과 더불어 최근에는 영화 <백두산>, <자산어보>, <모가디슈>의 OST 녹음

에 참여하였다. 

  



 

DITTO Orchestra 

  

DITTO Orchestra, founded in 2008, is not only an orchestra in residence for DITTO Festival but also 

an orchestra that have played at major classical concerts in Korea like 8.15 DMZ Peace Concert and 

Park Concert. 

 

DITTO Orchestra is acclaimed for its wide repertoire and youthful energy. Young and globally 

recognized, Min Chung and Adriel Kim worked as principal conductors of the orchestra.  

 

Since the foundation in 2008, Daejin Kim(Music Director of Changwon Philharmonic Orchestra), Christopher Lee(Music 

Director of Incheon Philharmonic Orchestra), Ward Stare(Music Director of the Rochester Philharmonic), Honna Tetsuji(Music Director of 

Vietnam National Symphony), Soo-Yeol Choi (Music Director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and other famous conductors 

have led the orchestra. Also, the orchestra had played with world-renowned classical players like 

Pianist Dong-Hyek Lim, Violinist Goto Ryu, Zia(Hyunsu) Shin, and Guitarist Muraji Kaori. 

 


